
 

미얀마 사태에 대한 목회서신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는 마얀마에서의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적 선거권을 위한 

수 년간의 개혁을 급격히 후퇴시킨 최근의 상황 전개를 경악과 깊은 슬픔 속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갑작스런 군사 통치의 재개, 2020 년 11 월 

8 일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조치, 주요 정치인과 친 민주주의 인사들의 구금, 국가비상사태의 

선포까지 경색된 국가적 상황 등 현 상황 전개를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 전개가 여러분의 나라에서 폭력과 고통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길로 신속하고 평화롭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미얀마 시민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포함된 인권이 온전히 존중받고 보호받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깊은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 염려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언과 위로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미얀마 교회와 공동체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베드로전서 1:3)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시기에 

여러분의 선지자적 증인이 되어,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 지지를 받고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들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화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연대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16, 17) 

주 안에서, 

 


